
수려한 자연과 오랜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산성

사적 제215호
18,845M

산성(山城)을 둘러보며 성곽의 모양을 관찰해 보세요.

여 장
(女牆)

성벽 위에 쌓은 담. 성가퀴라고도하며, 전쟁시 적의 공격을 피하며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장치

치
(雉)

성벽 일부를 돌출시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찰하고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이나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

미 석
(眉石)

성벽 위단과 여장 아래에 얇은 돌을 눈썹처럼 약간 튀어나오도록 

끼워 만든 것을 가리킨다.

체 성
( 城)

원성(元城)이라고도 한다.

바닥에서부터 여장 아래 미석(眉石)까지의 성벽

적 대
(敵臺)

성문 좌우에 설치하는 치(雉)

금정산성 서문

평거식
(平据式)

개구부 양쪽 성벽에 긴 장대석을 건너질러 평석교처럼 만든 성문. 

금정산성 북문, 남문

홍예식
(虹霓式)

개구부 홍예(무지개 형태)로 만든 것.

금정산성 동문, 서문

맞 배
지 붕

건물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추녀가 없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만으로 구성된 지붕.

금정산성 제2망루, 제3망루, 제4망루

우진각
지   붕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고 용마루와 추녀마루로 구성된 지붕. 

금정산성 북문

팔 작
지 붕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의 지붕. 

금정산성 동문, 서문, 남문, 장대

추 녀 지붕 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걸린 방형단면 부재

금정산성의 총 길이는? 18,845m

금정산 최고봉의 이름과 높이는? 고당봉, 801.5m

금정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몇 호? 215호

금정구의 전통사찰은? 범어사, 국청사, 미륵사, 정수암

금정산에 설치된 봉수대의 이름은? 계명봉수대

금정의 8경은? 어산노송, 계명추월, 청련야우, 대성은수, 

 내원모종, 금강만풍, 의상망해, 고당귀운

범어3기는? 원효석대, 자웅석계, 암상금정

금정산성의 일문일답

산성(山城)을 둘러보며

범어사

부산 금정산 기슭에 자리 잡은 범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로 100개
의 말사와 11개의 산내 암자를 관장하는 
선찰대본산이다. 
해인사·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인 범어사는 약 1,300여년 전 신라 
문무왕 18년(678년)에 의상대사가 왜국을 물리치기 위하여 해동의 화엄십찰 
(華嚴十刹)중의 하나로 창건하였고, 흥덕왕때 중건하였다고 전해진다. 
범어사는 오랜 전통과 함께 많은 고승들을 배출하였고, 삼층석탑, 대웅전, 
조계문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명찰이다.

회동수원지

회동수원지는 강과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45년 만에 개방된 ‘회동수원지길’은 오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걷고 싶은 
산책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포원(舊 금정체육공원)

기존 경기장과 달리 공원형 경기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가선용,  
휴식공간, 생활체육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이다.

범어사 등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6호)

등나무 군락은 범어사 옆을 흘러내린 얕은  
계곡부에 무리지어 자란다. 5월 초순경 약  
6,500여 그루에 이르는 등나무가 한창  
꽃필 때는 마치 여름날의 뭉게구름 피어
오르듯 장관을 이룬다. 그래서 이 계곡의 
다른 이름은 등운곡(藤雲谷)이다.

금 샘(시 기념물 62호)

고당봉 아래쪽에 위치한 큰 바위 위에 있는 
샘으로 금빛 나는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벼락 맞은 고당봉 표석비

1994년 12월부터 금정산을 지키던 
고당봉 표석비가 2016년 8월 낙뢰를 맞고 
부서진 후 시민 모금액으로 전국 최초 
시민 표석비로 다시 세워졌다. 
‘낙뢰맞은 바위를 만지면 사업이 번창
한다’는 속설 덕에 많은 이들이 찾아 유명해졌으며, 지금은 북문광장 금정산 
등산문화 탐방지원센터 옆 쉼터에 보존되어 있다.

주변볼거리



기차로 오실 때(부산역 하차)

비행기로 오실 때(김해공항에서)

시외버스로 오실 때

지역내 대중교통

버스
 · 307 → 메가마트동래점(50번 환승)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지하철
 ·공항역(경전철) → 사상역(2호선 환승) → 서면역(1호선 환승)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버스 : 50, 148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지하철 : 노포동역 → 범어사지하철역 (※이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사상)
 ·버스 : 110 → 광혜병원역(50번 환승)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지하철 : 사상역(2호선) → 서면역(1호선 환승)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금정산성 관광정보

음식점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무심정(북문로 23) 051-517-3352

천하대장군(공해 5길 28) 051-517-8338

산성집(산성로524) 051-517-5546

청사초롱(산성로447) 051-517-0349

금성(산성로443) 051-517-4848

백향목(땅곡길 37) 051-517-9252

현대가든(산성로510) 051-517-6767

숙박업소

숙박업체,주소 전화번호 

호텔 G&G 051-513-9123

브라운도트 호텔 051-516-3338

오마이랜드 051-517-5111

HOTEL YOUAIN(유아인) 051-581-0776

범어장모텔 051-508-5804

호텔농심 051-550-2100

지하철 1호선
 ·부산역 → 범어사역(범어사입구 90번 환승) → 범어사매표소-금정산성(북문)

 ·부산역 → 온천장역(좌석203번 환승) → 금성동주민센터 → 금정산성(남문,동문,서문)

 ·부산역 → 연산동(3호선) → 덕천역 → (구포시장 앞 금정1번 환승) → 금정1번 →  
금정산성(서문,동문)

버스
 · 52, 43 → 동래시장(급행1002번 환승)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43 → 메가마트 동래점-50번 환승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67 → 상공회의소(80번 환승)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 범어사입구 90번 환승 → 범어사 매표소 하차 → 금정산성

버스
 ·산성버스 203(온천장지하철역 육교 건너편) → 금성동주민센터 → 
금정산성(남문,동문,서문)

 ·50, 148, 1002 → 범어사지하철역(※이동)

 ·49, 80, 301 → 범어사입구(※이동)

지하철 노선

교통정보

금정진관아터(시지정문화재자료 제36호)

금정산성 부설비(시지정기념물 제15호)

조선후기 왜적의 침략을 방어
하기 위해 축조된 국내 최장의 
산성인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방시설의 유지(遺址)로서 관아 
규모, 운영, 직제, 성격과 관군과 
승 군 들 이  머 물 며  생 활 했 던 
생활상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1707년 동래부사 한배하가 

금정산성의 중성을 축성하면서 금정산성과 산성일대를 관리하기 위해 좌기청 
6칸, 좌우행랑 각 5칸, 군기고 4칸, 화약고 1칸, 내동헌 3칸, 별전청 4칸 등 
규모의 금정진 관아를 만들었고, 1824년 동래부사 이규현이 성내에 건물을 
짓고 진장(鎭將)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산성내 관아건물, 군기고 
등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고 무기 또한 몰수당하였다고 한다.

금정산성 부설비는 금정산성을 
처음 쌓은 것부터 다시 설치하게 
된 경위와 부설공사의 내용이 기
록되어 있고 공사를 감독한 사람
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또 이 
비석은 큰 암반위에 놓여있는  
까닭에 이전되지 않아 당시 
동래성에서 금정산성으로의 
출입로 위치를 시사해 주며,  

석재는 화강암이며 비석의 높이는 185cm, 폭 72cm, 두께가 35cm이다. 
‘금정산성 부설비’의 기록에 따르면 1807년(순조 7년) 늦가을에 동래부사 오한원의  
지휘로 산성 공역이 착수되어 한 달만에 동문이 완성되었으며, 이듬해 초봄에는  
기둥과 들보를 100리 밖에서 옮겨오고, 벼랑 끝에서 험준한 바위를 깍아 
내어 메고 끌어당기는 사람이 구름처럼 많이 모여 들어서 만(萬) 사람이 일제히  
힘을 쓰니 149일만에 서·남·북의 초루(醮樓)가 완공되었다 한다. 금정산성  
부설비는 현재  금정구 장전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2단지 안 쌈지공원에 있다.

금정산성 동문, 서문 이야기

동래부사 정현덕(1867~1874)이 동문과 
서문의 재건에 힘을 쓰고 있을 때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두 성문을 아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  
이름난 석공을 수소문한 끝에 사제지간인 
두 석공을 찾아 스승에게는 동문을, 제자에
게는 서문을 짓게 하였다. 동문을 맡은 스승은  
야욕과 욕심이 많아 웅대하게만 짓고자  
하였으나 서문을 맡은 제자는 기술이 앞서 
정교한 아름다움을 살려 스승보다 먼저  
짓게 되었다고 한다. 스승은 제자의 뛰어난 
기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당시 사람들
은 그 스승을 미워하고 제자의 기술을 칭송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제는 동문과 서문 
공사가 끝난 뒤에는 힘을 합쳐 밀양 영남루 
공사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동문

서문

금정산성의 이모저모

금정산성안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산성마을은 금정산 능선에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해(公 )·중리(中里)·죽전(竹田) 마을 3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해(公 )는 관청건물을 뜻하며 관아가 있었던 
마을이고, 중리(中里)는 금성동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으로, 중성문이 
있어 중리(中里) 마을이라 불렀으며, 죽전(竹田)은 대나무가 많아 
죽전마을이라 불렀다. 금정산성은 피난겸 항전의 보루로 축성되었으며 
산성마을은 군용물자의 저장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금정산성 정보화마을 홈페이지(http://sanseong.invil.org.) 
문의전화 : 518-0014

새해를 기념해 해를 맞이하며, 좋은 한 해를 바라는 기원제도 지내는 행사. 
금정산 북문광장에서 개최된다.

금정산성의 역사와 산성마을의 민속 문화를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는 축제로, 금정산성 축성일을 기념해 매월 5월경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다. 

체험학습 식물원으로 금정산의 경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과 관람을 할 수 
있는 야외정원, 허브 온실, 푸른 체험 학습장 등이 있다.

금정구 북문로 73(금성동 346번지) ☎ 051-515-0130

금정산성을 쌓는데 동원된 많은 백성들의 갈증과 허기를 달래는 새참거리로 
인기였던 금정산성 막걸리는 누룩을 띄워 막걸리를 만드는 공정 및 전통 
양조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누룩 질이 으뜸이고 산수로 술을 빚기 
때문에 은은한 향과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양성화 되었고 전국에 널리 알려져 염소불고기와 함께 산성마을 명물로 
알려지고 있다.

산성로453(금성동)(http://www.sanmak.kr) ☎ 051-517-0202

자연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막걸리 만들기 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죽전2길 42(금성동)  ☎ 051-513-6848

금정산 산성마을에 자리 잡은 산성도예는 40년 전통 분청사기를 빚어온 분청 
이상문 전통도예가와 더불어 도예가 3형제가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도자를 지켜오고 있는 도예관이다.

중리 1길 38(금성동) ☎ 051-517-8376

금정산성마을(금성동)

1월 해맞이행사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허브량 야생화

금정산성 막걸리

산성도예

금정산성문화체험촌

금정문화관광

금정구 문화관광과 

519-4081

부산종합관광안내소 253-8253

노포동관광안내소 502-7399

부산역관광안내소 441-6565

관광불편신고센터 861-1101
통역안내서비스·국번없이 1330

관 광 안 내 소

금정산성 문화관광



북문

서문

남문

동문

정수암

국청사 장대

중성

중리부락

제4망루

무명바위

부채바위

나비바위

의상봉

원효봉

범어사

죽전부락

킴스아트미술관

오마이랜드

금성동 주민센터

미륵사

금정산성
(사적 제215호)

부산학생교육원

금샘

고당봉(801.5m)

대천천

제2망루

제3망루

등나무군락

평평바위
대륙봉

산성고개

케이블카 종점

파리봉

공해부락

상계봉

제1망루터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범어사 템플스테이

금정산 
등산문화탐방지원센터

금정산성 등반 추천 코스
우리 선조들의 호국정신과 아름다운 금정산성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답사 추천 코스로는 

범어사 ▶ 북문(1.6km) ▶ 고당봉(0.9km) ▶ 북문(0.9km) ▶ 원효봉(0.7km) ▶ 의상봉·4망루(0.9km) 
 ▶ 3망루(1.1km) ▶ 동문(1.3km)이며 총 7.4km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18,845M



금정산성은 사적 제215호로 태백산맥의 한줄기인 금정산에 있으며 길이는 

18,845m, 성벽높이 1.5~3m, 총면적은 약 8.2㎢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성이다.
남해안과 낙동강 하류에 왜구의 침입이 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라 
때부터 이미 성(城)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현존하는 산성은 경상감사 조태동의 건의에 의하여 숙종 29년(1703년)에 
동래부사 박태항이 성을 쌓았고, 숙종 33년(1707년)에 동래부사 한배하가 
중성을 새로 쌓았으며, 순조 8년(1808년) 동래부사 오한원이 무너지고 없어진 
성을 고쳐 쌓았다.
금정산성을 지키는 일은 동래부사가 맡았으며, 유사시에는 동래, 양산, 기장 
삼읍(三邑)의 군인과 승려들이 차출되어 방어하였으며 평상시에도 산성 내에 
국청사, 해월사(현재는 존재하지 않음)의 승려 100여명과 범어사 승려 
300여명으로 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현재의 금정산성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의 4개문과 1망루터, 2망루, 3망루, 
4망루의 4개망루, 장대가 있는데 1972년 동문과 남문, 1973년 서문, 1986년 
북문, 2009년에는 장대를 복원하였으며, 붕괴·훼손된 성곽은 금정산성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 사업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다.
금정산성은 금정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인 범어사와 더불어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든 역사의 산 교육장이다.

18,845M
금정산성의 구조 및 명칭

금정산성 동문

동문은 홍예식문(虹霓式門)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단층문루

이며 문폭은 300cm, 홍예의 높이는 

340cm이다. 금정산 해발 400m의 

고개에 위치하고 있다.

금정산성 서문

서문은 홍예식문(虹霓式門)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단층문루 

건물로 금정산성에서 유일하게 천연

요새인 계곡에 서문과 수문이 위치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금정산성 남문

남문은 평거식문(平居式門)으로 문의 

상부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팔작지붕의 단층문루로 복원  

되어 문폭은 290cm, 높이는 280cm

이며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이며,  

상부에는 여장이 설치 되어 있다.

 금정산성 장대

장대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벽체가 없이 원기둥이 늘어서 

있어 사방을 살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투시 장군의 지휘소를 말

하며, 2009년 5월 25일 복원 되었다.

 금정산성 북문

북문은 평거식문(平居式門)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익공계 우진각 

지붕 단층문루이며, 성문의 폭은 정면  

250cm이고 측면은 350cm이다.  

금정산성의 4문 가운데 가장 투박하고  

거칠며, 성문 앞 화엄벌은 금정산성  

방어를 위해 국청사, 해월사 등 스님을 

훈련시키는 승병 훈련장이다.

제1망루터

제1망루는 상계봉 북쪽 약 300m 

지점인 해발 650m의 생기봉(生氣峰) 

정상에 있으며, 정면 1칸, 측면 2칸  

크기의 팔작지붕으로 복원되었으나 

태풍 루사로 인하여 멸실되어 기단과, 

초석, 담장 등이 잔존하고 있다

제2망루

제2망루는 동문 남쪽 약 2.5km, 남문 

동쪽 약 400m 지점의 해발 545m의 

동제봉(東帝峰)에 있으며, 치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담장을 쌓고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망루로 

복원되어 있다.

 제3망루 

제3망루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동문 약 1km 지점에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 암벽 위에 

있으며, 주변에 나비바위, 부채바위 

등이 천구만별(千龜萬鼈)로 불리는 

기암괴석들과 어울려 매우 아름답다.

 제4망루 

제4망루는 중성과 합류되는 북문 남쪽 

1.5km, 해발 620m의 능선상에 위

치한다. 담장을 쌓고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망루로 복원되어  

있으며, 이곳은 의상봉(義湘峰) 바로 

남쪽으로 외성(外城)의 동측 성곽과 

중성(中城)의 동단이 만나는 삼각점

이기도 하다.

동문여장 남문여장




